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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도시마다 앞다퉈 관광세 도입, 여행에 미칠
영향은?
 김다미 기자  승인 2024.01.15 00:10

2024년 베니스·그리스 등 관광객 대상 세금 부과
한국은 아직까지 없어…관광 활성화 저해 우려도

유럽을 중심으로 관광세를 통해 과잉관광을 방지하고, 도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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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과잉관광으로 인기 여행지가 몸

살을 앓자 세계 여러 도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통제 방안을 도

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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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과잉관광 완화 대책은 이른바 '관광세'로 불리는 세금을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방법이다. 코

로나19 이전에도 호텔 요금 등을 결제할 때 함께 징수되기도 했다. 유럽 여러 도시가 새롭게 관광세를 부

고한다. ▲이탈리아 베니스는 올해 성수기인 4월부터 7월까지 29일 동안 주말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4

시 사이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5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단체여행객수를 25명 이

하로 제한하고, 확성기 사용도 금지할 예정이다. ▲스페인 발렌시아는 호텔, 호스텔, 아파트, 캠프장을 포

함해 지역 내 모든 유형의 숙박 시설에 숙박하는 여행객에게 관광세를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

스는 올해 숙박시설의 등급에 따른 새로운 관광세를 시행하며, ▲아이슬란드 또한 올해 관광세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육상 관광세를 7%에서

12.5%로,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관세를 1인당 8유로에서 11유로로 인상하고, ▲프랑스 파리는 2024 올

림픽을 앞두고 호텔 객실에 대한 관광세를 1월부터 200% 인상했다.

동남아 지역도 관광세를 시행한다. 2월14일부터 발리는 섬을 방문하는 모든 외래 관광객에게 15만루피

아(한화 약 1만3,000원)를 관광세로 부과해 문화와 자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1박당

10링깃(한화 약 2,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몰디브 또한 숙박당 6달러(한화 약 7,900원)의 환경세를 내

야 한다.

2024년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어떨까. 지난해 10월 유정주 의원실 조

사에 따르면, 당시까지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응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가 ‘환경보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관광세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재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현재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줄었으며, 관광업계 또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몇몇 나라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세를 인하하거나 도입을 연기했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관광

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징수를 연기했으며, 부탄 또한 200달러

의 높은 관광세를 부과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관광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패키지 여행에는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며 “인기 여행지임을 증명하는 간접적

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숙박요금과 항공요금 등에 녹여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 전했다.

김다미 기자 dmtrip@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